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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32호





긴급지방본부위원장회의 소집





비영업 부서의 상품판매를 즉각 금지하라!! 상품판매 전담팀 해체하라!!





현장 조합간부 투쟁돌입





지부장·분회장 철야농성 돌입 … 투쟁지침 불이행시 중징계





2004년 6월 21일





�





■ 제    목: 긴급지방본부위원장회의


■ 일    시: 2004년6월21일(월) 15:00시


■ 장    소: 중앙본부 회의실


■ 목적사항: 향후 투쟁일정 공유


2004년 6월 18일


KT노동조합





1. 중앙본부 철야농성 전진배치


2. 전국 각 지부,분회장 철야농성 돌입


- 일시 : 6월 21일(월)부터~


- 방법 : 권역별 지부장,분회장 단체 철야농성(권역은 지방본부에서 지정)


▶권역별 지부장,분회장 단체로 순회 철야농성 및 출근선전전�▶철야농성 지부에서 철야농성후 아침 출근선전전 실시


▶지방본부 조직국장은 순회 지도점검


3. 철야농성 준비물:침낭,깔판,투쟁조끼,머리띠,개인위생도구,운동화


4. 철야농성 행동수칙 준수


※ 투쟁지침에 불응한 조합간부는 중징계 조치 예정임.


2004년 6월 18일


KT노동조합





철야농성: 중앙:20일차/지방:15일차/지부·분회:1일차





투쟁지침 3호





�











노동조합은 사측의 제안에 대해 수용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경영진의 무능력함을 3만8천여 종사원에 전가시키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상품판매로 인한 부실경영의 모든 책임은 경영진에 있음을 밝힌다.


상품판매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96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었다. 또한 민영화 이후 경영계약제로 인해 상품판매 문제가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욱 고착화되어왔다. 당초 사장의 경영계약 목표는 2005년까지 매출을 14조 7천 6백억원을 달성하는 것이다. 기본목표 13조 8천억원, 노력목표 9천600억원으로 자산대비 영업이익률 12%를 계약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가경제 성장률이 연 8%대를 유지해야만 가능하다. 정부와 경영진은 KT를 민영화하면서 오직 비싼 값에 매각하기 위해 시장의 한계를 철저히 무시해온 것이다. 올해 주총에서 매출액 12조 4천억원으로 하향했지만 이런 터무니 없는 경영계약으로 전반적인 시장의 정체성은 무시된 채 조합원들의 고통만 가중돼왔던 것이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이러한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한 상품강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배수진을 친 투쟁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두차례의 상품판매 관련 실무협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사측의 고민수준은 고작 이 순간을 모면하려는 술책에 불과했다. 또한 철야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측은 상품강매를 더욱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21일 긴급지방본부위원장회의를 소집해 더욱 강도 높은 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투쟁지침 3호를 통해 21일부터 전국의 지부·분회장의 철야농성을 지시했다. 조합간부들은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이후 조합의 투쟁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바란다. 








